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나이

주제

핵심어

한국문화

한국어

의원 허준

어린이 (6~9세)

목표 : 백성을 위해 ‘동의보감’을 쓴 의원 허준의 선행을 배운다.
주제 : 선행

선행, 허준, 동의보감, 전염병, 천연두, 한의학 

목표 : 조선시대의 전염병에 대해 알고, 무서운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요소 : 조선시대의 전염병 (천연두:마마)

목표 : 보조 형용사를 사용해 되고자 하는 마음과 하고자 하는
            행동을 표현해 본다.
단어 : 싶다
표현 : 의원이 되고 싶다. 강아지를 돌봐주고 싶다.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제목 알리기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의원 허준’ 이야기
예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디에 가나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가 침을 맞거나 약초를 달인 한약을 먹고 
병을 고치곤 했대요. 여러분 중에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 본 친구 
있나요?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의 방법은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허준이랍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 볼까요?

‘의원 허준’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 이야기 시작 !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 출발합니다. 빵빵 !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 때, 아픈 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병을 고쳐 준 의원 

허준이 살았어요. 허준은 어려서부터 동물은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준은 다리를 다쳐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보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허준은 망설이지 않고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왔지요.

“어머니, 강아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수레에 치인 것인지……  
제가 돌봐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런 허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 잘 보살피거라.”

허준은 강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가까운 동네 의원까지 
찾아갔지요.

“의원님, 아픈 강아지에게 약을 좀 주세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의원이 그런 허준을 보며 껄껄 웃었지요.

“여기는 강아지가 아닌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란다.”

하지만 허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이든 강아지든 모두 똑같은 생명이에요. 제발요! 약을 주세요!”

의원은 그런 허준이 꼭 맘에 들었어요.

“그 녀석 참! 좋다, 이 약초를 찧어 잘 발라 주거라.”

“정말 감사합니다!”

허준은 얼른 집으로 가 약초를 찧어 약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날마다 강아지 다리에 발라 주었지요. 강아지 다리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어요.

“어머니, 이제 강아지가 뛸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그런 허준을 뿌듯하게 쳐다봤지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어머니도 그런 허준을 뿌듯하게 쳐다봤지요.

“준아, 다 네 정성으로 나은 거로구나. 장하다.”

허준은 그 후로도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음식과 약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어머니께 말했지요.

“어머니, 저는 아픈 사람을 돕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의원이 되고 싶다고?”

어머니는 고된 일이라 생각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꼭 의원이 되어야겠느냐?”

“네! 꼭 되고 싶어요.”

허준의 진심을 어머니도 더는 말릴 수가 없었지요.

허준은 의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람의 병을 잘 고치기로 
이름 난 의원들을 찾아가 직접 배우기도 했지요. 날마다 노력한 허준은 
드디어 의원 시험에 합격했지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어머니! 저도 이제 의원이 되었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어머니도 마음껏 기뻐해 주었지요.

의원이 된 허준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허준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의 의원들을 급하게 불렀어요.

“왕자가 많이 아프구나. 이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

둘째 왕자는 온몸에 빨간 물집이 잡히고 열이 심하게 났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천연두란 큰 
병이었지요. 모두들 꺼리며 선뜻 나서는 의원이 없었어요. 왕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의원이 큰 벌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다들 망설이는 사이, 허준이 앞으로 나갔어요.

“제가 꼭 왕자님을 고쳐 보겠습니다.”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임금님은 그런 허준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래, 꼭 고치도록 하거라.”

허준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왕자 곁을 지키며 보살폈어요. 좋은 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날마다 먹였지요. 열을 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왕자의 몸을 수건으로 닦았어요. 또 왕자가 잘 때도 지켜보며 괜찮은지 
기록했지요. 이런 허준의 노력 끝에 왕자의 몸은 점점 나아졌어요. 열은 
내리고, 빨간 물집들도 조금씩 없어졌지요.

“몸이 한결 가볍구나. 이제 아프지도 않고.”
 왕자는 환한 얼굴로 허준에게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옵소서.”

허준은 왕자의 병이 깨끗하게 다 나을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왕자도 
그런 허준의 마음을 알고 허준이 하라는 대로 따랐지요.

“허허허, 왕자의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았구나.”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허준을 칭찬했어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들려주기
“네가 왕자를 살렸어! 고맙구나!”

임금님은 그 후로 허준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늘 가까이에 두었어요. 
하지만 허준은 궁궐의 일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직접 다 돌보지 않아도 
말이야.’

허준은 고민한 끝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아픈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상세히 남기기로 말이지요. 환자를 
대하듯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갔어요. 오랜 시간 
걸려 쓴 이 책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널리 알려진 ‘동의보감’이랍니다.



구연활동내용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어린 허준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그래요.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 되고 싶었어요. 허준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착한 아이였어요. 다친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 주기도 했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말해 보아요.

허준은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둘째 왕자가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나요?

네, 천연두라는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이 병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어, 모두가 꺼리는 병이었어요. 허준은 좋은 약도 지어주고, 왕자의 
몸을 닦아 주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이처럼 무서운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친구들도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조선시대의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인사 나누기

여러분, 할머니와 ‘의원 허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허준은 어릴 때부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강아지를 치료한 후, 
의원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후 궁궐의 의원이 되어 왕자의 병도 고쳐주고, 
아픈 백성들이 쉽게 나을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동의보감’책도 
썼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아플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지요?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